
  원스톱 수출‧수주지원단(단장: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, 이하 ‘지원단’)이 

전자상거래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섰다. 지원단은 4월 30일 중소기업유통

센터에서 법무부, 관세청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KOTRA 등 관계기관과 

함께 전자상거래분야 수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

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.

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별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및 규제 등에 

관한 정보 제공,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완화, 해외물류 관련 정부지원 

강화 등을 요청하였다. 지원단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해외시장 및 

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현황,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개선 추진현황, 

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등 물류 지원 사업 등에 대해 현장에서 설명하였으며, 

여타 애로사항은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.

  나성화 부단장은 “온라인수출 등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

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활로가 되고 있는 

있다”며 우리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진출 

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단에서 지속 노력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
원스톱 수출 ‧ 수주지원단 책임자 팀  장 민인영 (02-6000-5793)

투자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지강혁 (jiji11@korea.kr)

 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, 
전자상거래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선다

- 관계부처·기관 합동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

보도시점 2024. 4.30.(화) 15:00 배포 2024. 4. 30.(화) 14:00

보도자료

<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 >

ㅇ 일시/장소 : ‘24.4.30.(화) 15:00~17:00 / 중소기업유통센터(서울 목동)

ㅇ 참석자 : 원스톱수출·수주지원단(나성화 부단장 주재), 법무부, 관세청, 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
전자상거래 분야 업체

ㅇ 주요 내용 :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애로 해소방안 논의


